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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시대를 맞아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. 과거에는 사

실을 확인하고 정답을 외우는 능력이 중요했다면, 이제는 

‘왜 그럴까?’ ‘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?’ 등 호기심

을 가지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이 경쟁력

이 됐다. 이 책은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이자 ‘질문

하고 토론하는 과학’을 추구하는 유튜버 김응빈 교수가 우

리 주변의 엉뚱하고 기발한 궁금증에 과학의 언어로 답하

는 교양서다. “질문은 앎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”라고 말

하는 지은이는 과학의 재미를 돋우는 33개의 질문을 제시

한다. 파랑새는 정말 존재하는지,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은 

왜 두 개인지, 인간은 왜 뱀을 혐오하는지, 피카츄가 현실 

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지 등 호기심 넘치는 질문에 진지하

고 자상한 답변을 들려준다. 과학과 예술, 인문학을 자유

롭게 넘나드는 답을 따라가다 보면 생물학이 단순한 암기 

과목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학문임을 깨닫

는다. 책 곳곳에 ‘응, 토론하자!’ 코너를 마련해 독자 스스

로, 혹은 친구나 AI와 함께 토론하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

도록 구성했다. ‘과학 덕후’는 물론, 과학책 읽기를 어려워

하는 학생에게 추천한다. 

<맛에 진심이라면, 
교양 한 그릇>

지은이 박찬일

펴낸곳 북트리거

넷플릭스 애니메이션 <케이팝 데몬 헌터스>의 글로벌 흥

행으로 K-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김밥, 라면, 

냉면, 떡볶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한국 음식들이 

작품 속에 등장해 외국인에게 인기를 얻으면서, 한국 관

광과 K-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‘케데헌 효과’가 나타났다. 

이처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들은 어떤 경로를 

거쳐 ‘한국 음식’이 되었을까?

이 책은 요리 연구가이자 음식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박

찬일 셰프가 ‘한국인의 솔 푸드’로 불리는 18가지 음식에 

담긴 사연을 소개하는 교양서다. 학생들이 좋아하는 급

식 메뉴 돈가스가 한국에 온 사연부터 명절이나 생일 같

은 잔칫상에 빠지지 않는 잡채의 주재료가 당면이 아니었

다는 사실 등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이야기가 이어

진다. 음식 관련 지식을 풍성하게 담아 책을 읽고 나면 파

스타와 스파게티, 마라탕과 마라샹궈의 차이도 구분할 수 

있게 된다. 입맛을 돋우는 삽화와 자료 사진, 지은이의 생

생한 에피소드가 어우러져 ‘음식 문화 기행’을 하는 듯한 

기분을 느끼게 한다. 책 마지막에는 박찬일 셰프의 ‘조금 

특별 레시피’ 7개가 부록으로 곁들여졌다. K-푸드를 사랑

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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